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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30%...3월 대비 0.02%p ↑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0%로 집계.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4월 말에 비하면 0.10%포인트 하락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달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달 대비 0.01% 상승

금융지주, 한국형 뉴딜펀드 직접투자 허용 e대한경제

금융당국이 그동안 순수지주회사로만 머물러야 했던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업지주회사처럼 자기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벤처캐피탈과 함께 디지털ㆍ데이터산업 등 제4차 산업혁명 산업에 투자하는 등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 대출 조이기에… 저금리대출 비중 올들어 10%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의 금리별 비중을 살펴보면 금리가 가장 낮은 구간의 비중이 올해 초부터 점점 축소

KB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신용대출 중 4% 미만의 비중이 87%에 달했는데 이 비중이 계속 감소해 지난 4월 77%까지 하락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조정안 수용했지만…'배상비율' 놓고 진통 여전 아주경제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와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에 대해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외부기관 심사 통과한 금융 상품만 팔겠다”… 미래에셋 ‘소비자 우선’ 선언 동아일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16일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열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만 팔겠다. 미래에셋이 만든 상품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이 그동안 판매하던 공모펀드 1,280개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한투증권 “문제 생긴 사모펀드, 전액 보상” 동아일보

한국투자증권이 판매 책임 논란이 불거진 사모펀드 10개에 대해 고객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등 10개. 10개 펀드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 원이다. 일부 펀드는 이미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남은 보상액은 약 805억 원으로 추산

'10만 배달운전자', 보험가입률 1%..금융당국, 사각지대 손본다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은 10만명에 달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배달 운전자(이하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제도와 상품을 손본다.

사고율은 개인용 차량 대비 2배 이상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1%가 채 되지 않아서다. 

DB손해보험, 토스와 손잡고 ‘백신보험’ 판매한다 머니S

DB손해보험이 내달부터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을 판매

 다음달 1일 출시하는 백신보험은 토스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DB손해보험과 토스는 지난 5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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